
일본 P V C산업 M&A 효과는?
9 5년 적자규모 2 0 0억달러 상회… 기업연합·생산확대 활발

일본의 P V C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식발표된 9 5년 적자액이 1 4 0억엔( 1억2 6 2 5만달러)을

기록했고, 실제 적자액은 2 0 0억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9 6년에는 두배가 넘는 4 0 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PVC 4대기업인 Taiyo Vinyl, Shin Dai-ichi, Shin Etsu, Kaneka도 9 8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하

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osoh는 9 7년에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PVC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간 합병이 가속화, PVC시장이 과열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 Shin Etsu 등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5 0만톤을 생산하는 등 공급을 확대, 가격이 폭락

하고 있으며, Kaneka를 비롯 몇몇 기업들도 이에 합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급과잉 현상은 당

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PVC 생산능력은 2 6 3만톤으로 4대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Taiyo Vinyl은 Tosoh, Mitsui Toatsu, Denki Kangaku 3사가합병한 기업으로 생산능력이 5 8만톤이며,

일본시장 점유율은 2 0 %로 나타나고 있다.

Shin Etsu는 최근 생산 확대로 생산능력이 5 5만톤에 달하고 시장점유율 2 1 %로 일본 최대의 P V C

생산기업이다.

Shin Dai-ichi PVC는 Sumitomo Chemical, Nippon Zeon, Sun Arrow, Tokuyama 등4개가 합병한 기

업으로 생산능력 4 3만톤, 시장 점유율 1 6 . 4 %이다.

K a n e k a는 최근의 생산량 확대로 생산능력이 3 7만톤으로 시장점유율이 1 1 . 2 %이며, 계속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9 9년경 5 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의 PVC 4대기업들은 계속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중소기업들간의 합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합병으로 인한 수익 증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합병 뒷작업을 진행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Shin Dai-ichi의 경우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반면, Taiyo Vinyl은 T o s o h가 저가격의 E D C를 공급하고 Mitsui Toatsu가 기술분야에 강해 합병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hin Dai-ici와 Taiyo Vinyl도 각각 동남아시아에 합작기업을 설립, 성장세에 있는 동남아 P V C시장

진입 발판을 마련해두고 있어 합병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Shin Etsu와 K a n e k a의 강력한 경쟁기업으

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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